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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NCTM(2000)은 3-5학년 학생들이 교환법칙, 결

합법칙, 분배법칙을 이해를 하고, 자연수 계산에

서 이를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

안하였다(p. 158). 특히 분배 법칙은 곱셈 개념의 

관계적 이해를 돕는 강력한 개념(Kinzer &

Stanford, 2014)으로 곱셈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2

학년부터 다양한 계산 상황에서 암묵적으로 적

용되고 있다. 분배법칙은 고등수학에서는 공리에 

해당하지만, 초등수학에서는 암묵적인 방법을 사

용해서라도 유의미하게 설명되어져야 할 대상임

이 틀림없다(강흥규, 심선영, 2010). 그러나 우리

나라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는 분배법칙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

육부, 2015a)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

최근 연구에서는 분배법칙의 교육적 중요성에 

비해 분배법칙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가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배법

칙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더욱 명시적으

로 지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Ding

& Li, 2010, 2014; 강흥규, 심선영, 2010; 변희현 

2011; 방정숙, 최지영, 2011). 최지영, 방정숙

(2011)은 초등학교 2, 4, 6학년 학생 총 2087명을 

대상으로 일반화된 산술능력으로서의 대수적 추론

능력을 조사하였는데, 교환, 결합, 분배법칙 가운

데 분배법칙의 성공률이 가장 낮은 수치(3개 학

년 평균 58.3%)를 기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구체적인 수 상황

에서 분배법칙을 구조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문제에 포함된 수치에만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

다. 물론 분배법칙에 대한 이해도는 학년이 상승

함에 따라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으나(2학년 

41%, 4학년 56.3%, 6학년 75%), 학년이 상승하면

서 개선되는 정도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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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초등학

생들에게 분배법칙을 지도할 때 암묵적인 방법

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교환, 결합, 분

배법칙과 같은 대수법칙을 암묵적이고 구체적으

로 지도하지만, 이와 같은 암묵적 방법으로는 어

린 학습자들이 대수법칙의 원리를 스스로 깨우

치고 활용하도록 하는 데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과정에서 마주치게 될 일반화의 

기초도 마련해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변희현,

2011; 최지영, 방정숙, 2011; 정연준, 조영미,

2012; 장혜원 2017). 반면, 중국이나 일본은 초등

학교 교육과정에 분배법칙 지도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수학교과서에서 분배법칙을 매우 명시적

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우리나

라 실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에서 

분배법칙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

게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차후 교과서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추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

해 분배법칙의 의미를 탐색하고,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분배법칙을 비교적 명확하게 다루

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교과서를 살펴보기로 한

다. 이러한 이론적 탐색을 바탕으로 마련된 교과

서 분석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교

과서 및 익힘책을 진단하고, 차후 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수학적 시사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II. 분배법칙의 의미

1. 사전적 의미 

분배법칙(distributive law, 分配法則)은 임의의 

세 원소에 대하여 두 개의 연산을 분배한 값이 

성립하는 법칙을 말한다. 분배법칙은 배분율(配

分律) 또는 배분법칙이라고도 한다. 이것의 사전

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두산백과, 2017).

2개의 연산 ⊥, ┬가 정의되어 있는 대수계(代

數系) S의 임의의 원소 a, b, c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연산 ⊥는 연산 ┬에 관하여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또는 연산 ┬에 관한 연

산 ⊥의 분배법칙이 성립한다고 한다.

a⊥(b┬c)=(a⊥b)┬(a⊥c)

(b┬c)⊥a=(b⊥a)┬(c⊥a)

위의 첫째 등식을 좌분배법칙, 둘째 등식을 우

분배법칙이라 하면, 좌분배법칙과 우분배법칙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에 분배법칙이 성립한다고 

한다. 위의 연산 ⊥이 가환(可換)일 때는 두 등

식은 동치이다. 그리고 수나 식의 계산에서, ⊥

를 ×, ┬를 ＋라면,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a×(b＋c)=(a×b)+(a×c) : 좌분배 법칙     

(b＋c)×a=(b×a)+(c×a) : 우분배 법칙 

이 정의에 따르면 나눗셈은 덧셈에 대해 분배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위의 곱셈 분배법칙에 

관한 식에서 나눗셈을 곱셈 자리에 넣어보면,

우분배 법칙은 만족하지만 좌분배 법칙은 만족

하지 않기 때문이다.

a÷(b＋c)≠(a÷b)+(a÷c) : 좌분배 법칙 ×

(b＋c)÷a=(b÷a)+(c÷a) : 우분배 법칙 ○

반면 뺄셈을 덧셈 자리에 넣어보면 좌분배 법

칙과 우분배 법칙을 모두 만족하므로 분배법칙

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

a×(b-c)=(a×b)-(a×c) : 좌분배 법칙 ○

(b-c)×a=(b×a)-(c×a) : 우분배 법칙 ○

분배법칙의 가장 큰 미덕은 계산의 효율성이다.

예를 들어 28×7을 계산해야할 경우, 표준알고리

즘을 이용하면 받아올림이 있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28을 20+8 30-2,

25+3 등과 같이 수를 나누고 분배법칙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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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의외로 간단하게 곱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분배법칙을 명시적으로 알고 있는 학생

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계산 능력에는 큰 차이

가 있을 수밖에 없다.

28×7 = (20 + 8)×7 = 20×7 + 8×7

28×7 = (30 – 2)×7 = 30×7 - 2×7

2. 분배법칙의 양방향성

분배법칙은 승수나 피승수를 두 수로 분해하

여 계산하거나, 그 반대로 두 승수나 두 피승수

를 합해서 하나의 수로 계산하는 양방향의 관점

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8×7을 계산할 때,

8×5와 8×2로 나눠 계산한 후 합하는 것뿐만 아

니라(분해), 8×5+8×2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때,

5와 2를 합해 8×7로 계산하는 것도 분배법칙이

다(합성).

a×(b＋c) → (a×b)+(a×c)

(b＋c)×a → (b×a)+(c×a)
분해

(a×b)+(a×c) → a×(b＋c)

(b×a)+(c×a) → (b＋c)×a
합성

그러나 분배법칙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

듯이, 분배법칙은 주로 분해의 관점에서 다루어

지고 적용되고 있으며, 그 반대 방향인 합성의 

관점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3. 분배법칙이 적용되는 수의 범위 

분배법칙이 적용되는 수의 범위는 범자연수 

범위를 초월하여 유리수, 실수 범위로 확장 된

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도 분수와 소수의 계산

을 할 때 분배법칙을 활용하면 계산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실례로 일본 초등학교 수학교과서

에서는 [그림 II-1]과 같이 소수 범위에서도 분배

법칙을 활용하고 있는데, 소수 곱셈의 복잡성을 

생각해 보면 분배법칙의 활용은 학생들에게 수

학의 매력을 느끼게 해 줄 여지가 있다.

[그림 II-1] 소수 범위의 분배법칙

(淸水靜海․船越俊介 외, 2013c, 5-상, p. 57)

III. 외국의 사례

1. 중국의 초등 수학교과서

중국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분배법칙을 가

장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나라 중 하나이다. 2011

년 중국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환법칙, 결합법

칙, 분배법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자연수뿐만 

아니라 분수와 소수, 백분율 범위에서 이들 대수 

법칙을 반복적으로 지도하도록 되어있다(중국 

교육부, 2017). 따라서 초등학교에서의 분배법칙 

지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Ding & Li (2010)는 미국

과 중국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비교 연구에서 

분배 법칙에 대한 중국교과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본원리에 초점을 둔다.

․인지적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침을 따른다.

․위계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분배법칙 

이해를 돕는다.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게 한 후, 편리

한 방법을 탐색하도록 하는 발문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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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수뿐만 아니라 소수, 분수, 백분율에서도 

분배법칙을 다룬다.

․분배법칙을 분해와 합성, 양방향에서 다룬다.

․심화와 응용단계에서 반복변수(repeat variable)

를 다루어 분배법칙의 이해와 대수 이해에 

도움을 준다.

자국 교과서 분석 연구에서 이처럼 장점만을 

추려내는 일은 국내 연구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

운 모습이지만, 실제로 중국 교과서를 분석해 보

면, 이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Ding & Li(2010)의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중국 초등수학 교육과정 및 초등수학교과

서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 초등학

교 수학교과서의 특징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하

였다.

첫째, 분배법칙 지도가 상당히 명시적이다. 중

국 초등 수학교과서는 분배법칙을 2학년에서 시

작하여 6학년까지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

히, 4학년에서는 대수법칙과 관련된 별도의 장1)

을 마련하여,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자

연수 기반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분배법칙’이라

는 명칭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Ding & Li,

2014, p. 109).

둘째, 분배법칙을 매우 다양한 관점으로 다루

고 있다. 예를 들어 좌분배와 우분배, 분해와 합

성, 문자를 이용한 일반화, 자연수, 분수, 소수,

백분율 등 다양한 수범위의 사용 등이 그 예이

다. [그림 III-1]는 4학년 분배법칙 단원으로 

(4+2)×25와 25×(4+2)를 이용해 우분배와 좌분배

를 동시에 제시하고, 곧이어 문자 a, b, c를 이용

해 일반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그림 III-1] 우분배, 좌분배, 일반화

(人民敎育出版社, 2013a, 4-하, p.26)

분배법칙은 일반적으로 분해 방향으로 제시되

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국 교과서 역시 대체로 

분해 방향으로 분배법칙을 다루고 있지만 합성 

방향도 제시되어 있다.

[그림 III-2] 분배법칙 합성 방향 

(人民敎育出版社, 2013a, 4-하, p.27)

셋째, 분배법칙을 이전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연결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4학년 대수법칙 

단원에서는 이전 학년에서 곱셈을 수행할 때 실

은 분배법칙을 활용하였다는 점을 설명하는 부

분이 있다. 또한 분배법칙을 포함한 대수법칙을 

교과서에 제시할 때는 학년이나 수의 범위가 달

라져도 유사한 틀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림 III-3]과 [그림 III-4]는 각각 5학

년과 6학년에서 제시되는 분배법칙인데, 소수와 

분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은 다르지만 교과

서 제시 형식은 아주 유사하다. 이 교과서에서 

1) 4학년(v.8) Ch7. The basic laws of arithmetic



- 455 -

분배법칙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이전 학습 내

용과 새로 학습해야할 내용을 연결시켜 주는 도

구인 셈이다.

[그림 III-3] 소수 범위의 대수법칙

(人民敎育出版社, 2013b, 5-상, p. 12)

[그림 III-4] 분수 범위의 대수법칙 

(人民敎育出版社, 2013c, 6-상, p. 9)

넷째, 분배법칙의 적용 범위가 자연수, 소수,

분수, 백분율까지 광범위하다. 자연수에서 도입

된 분배법칙이 소수와 분수로 확대되는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나 백분율에 

적용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중국은 

새로운 범주의 수가 나올 때 마다 반복적으로 

분배법칙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수의 

범위를 뛰어넘는 대수법칙의 일반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III-5]는 백분율 계산에 분배법칙을 

활용하는 보기이다.

[그림 III-5] 백분율 계산에 활용되는 분배법칙

(人民敎育出版社, 2013c, 6-상, p. 91)

다섯째, 문자 변수를 이용하여 분배법칙을 일

반화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으로 우리나라 

보다 빠르다. 중국교과서 6-상 심화, 응용단계에

서는 a, □,  등과 같은 문자를 사용하여,

를 로 치환하는 식의 동류항 처리 

방법을 다루고 있다.   과 같은 

동류항 처리과정은 분배법칙의 합성과 관련되므

로, 문자로 분배법칙을 다루는 셈이다. Ding &

Li(2010)의 연구에서는 동류항 표현에 사용되는 

변수를 ‘반복변수(repeat variable)’라 칭하는데, 우

리나라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2. 일본 초등 수학교과서

변희현(2011)은 일본 초등 수학교과서 분석연

구를 통해, 일본 교과서가 분배법칙을 명시적으

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자연수, 분수, 소수 사이의 연결을 통해 학

생들이 암묵적으로 이해하던 분배법칙을 일반적

인 규칙으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초보적인 일반

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설명적이라 평하였다(p.

54).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교과서와 비교하였을 

때 나온 결과로 중국 교과서와 비교하면 다소 

약화된 관점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일본은 2015년에 일부 수정한 소학교학습지도

요령에서 분배법칙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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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文部科學省, 2015) 2017년 소학교학습지도요

령에서는 분배법칙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다

(文部科學省, 2017). 그러나 아직 새 교과서가 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2013년도에 

출판된 일본 수학교과서 및 이 교과서를 분석대

상으로 삼은 국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수

학교과서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 초등 

수학교과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배법칙을 대체로 암묵적으로 다루지

만, 학년이 상승할수록 명확해지는 경향이 있다.

2학년 곱셈 단원에서 암묵적으로 다루어진 분배

법칙은 3학년과 4학년 곱셈단원으로 갈수록 명

시적으로 다룬다. 두 자리 수 이상의 곱셈에서 

승수 또는 피승수를 분해하는 방법으로 분배법

칙을 적용하며, 세로셈 필산을 통해 더욱 명확하

게 지도한다. 2008년 소학교학습지도요령에는 2

학년 곱셈에서부터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취급

하도록 되어있으나, 분배법칙은 언급되지 않았

다. 그러나 2학년 곱셈단원에서는 12×4는 4×12

와 같다는 교환법칙뿐만 아니라, 12×4를 8×4와 

4×4로 나누어 더해도 결과가 같다는 분배법칙을 

[그림 III-6]과 같이 다루고 있다. 4학년 이후 교

과서에서는 소수와 분수의 범위에서 분배법칙을 

다룰 때, 중국과 달리 ‘분배법칙’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 □, △ 등과 같은 문자를 

활용하여 일반화를 시도하는 식으로 더욱 명시

적으로 다루고 있다([그림 III-8]).

[그림 III-6] 분배법칙 

(淸水靜海․船越俊介 외, 2013a, 2-하, p. 59)

둘째, 좌분배, 우분배, 분해, 합성 등 분배법칙

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다. [그림 III-7]을 보

면, 한 지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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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세 문제가 실려 있는

데, 첫째와 둘째 문제는 좌분배와 우분배에 관한 

것이며, 둘째와 셋째 문제는 분해와 합성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배법칙이란 좌분배와 우분

배의 결과가 같은 것을 의미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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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했다면 마땅히 




 


×


와 같은 문제를 제시해서 그 결과

를 비교하는 것이 분배법칙의 의미를 보다 깊게 

이해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중국 교과서는 이러

한 과정이 제시된 반면, 일본 교과서는 그 정도

로 분배법칙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좌분

배와 우분배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림 III-7] 좌분배와 우분배 

(淸水靜海․船越俊介 외, 2013d, 6-상, p. 48)

또한, 일본 교과서는 분배법칙의 합성과 분해 

양방향을 모두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소수 곱

셈 단원 전개 부분에서는 분해로 다루고, 복습 

부분에서는 합성으로 다루는 식이다. 또한 피승

수에 있는 9.7을 10-0.3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식

으로,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법칙을 뺄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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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배법칙으로 확대 적용하는 사례가 제시되

어 있다. 이것은 분배법칙의 확장으로서 뿐만 아

니라 분배법칙이 계산을 편리함을 도울 수 있음

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가치가 있다.

(3.7 + 5.3) × 6 = 3.7 × 6 + 5.3 × □ : 분해

4.2 × 9 + 5.8 × 9 = (4.2 + 5.8) × □ : 합성

9.7 × 8 = 10 × 8 - □ × 8 :

뺄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법칙

셋째, 분배법칙을 자연수, 소수, 분수에서 모두 

다루고 있다([그림 III-7], [그림 III-8]). 그러나 중

국과 달리 백분율에서는 분배법칙을 다루지 않

는다.

넷째, 분배법칙을 포함한 대수법칙이 새로운 

수 범위로 확대․적용될 때, 이전 지식과의 연결

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소수의 곱셈을 지도할 

때 자연수에서 적용되었던 대수법칙을 떠올리고,

그것을 활용하게 한다. [그림 III-8]을 보면 왼쪽

에 소수 계산 문제가, 오른쪽에 □, ○, △를 이

용한 대수법칙이 제시되어 있어, 이 둘이 연결되

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를 이

용한 대수법칙의 제시형식은 이미 4학년 자연수 

계산 영역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므로(淸水靜海․

船越俊介 외, 2013b, 수학 4-상, p.53),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소수 계산과 자연수 계산을 연결하

면서, 대수법칙의 일반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그림 III-8] 소수범위로 대수법칙 확장 

(淸水靜海․ 船越俊介 외, 2013c, 5-상, p. 56)

IV. 우리나라 교과서 분석

1. 분석대상 및 분석 방법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분배법칙이 어떻게 지

도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9 개정 초등학

교 수학교과서 및 익힘책 1학년 1학기부터 6학

년 2학기 총 24권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4학

년 2학기를 제외하고 2학년 2학기부터 5학년 2

학기까지 교과서 6권(152개), 익힘책 6권(81개)에

서 총 233개의 분배법칙 사례를 수집하였다(<표 

IV-1>).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는 각 차시별로 보

통 3-4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활동에 여러 개의 발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

구에서는 활동에 포함된 발문 중 분배법칙과 관

련된 것을 개별 사례로 설정하였다([그림 IV-1]).

사례 수집 및 사례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명의 공동연구자가 수학교과서 및 수학 

익힘책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3명의 공동연구

자가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을 택하

였다.

[그림 IV-1] 분배법칙 사례의 보기

(교육부, 2014a, 수학 3-1,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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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기준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학교과서 및 익힘

책에 분배법칙이 제시된 방식이나 분량 등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지도시기와 분량, 제시

의 명확성, 표현의 양상, 분배법칙의 다양성, 내

용의 연결성 등 5가지의 분석기준을 마련하였다.

먼저 지도시기와 분량(I) 기준은 분배법칙이 

다루어지는 학년과 학기, 그리고 제시되는 정도

를 살펴본다. 제시의 명확성(II) 기준은 분배법칙 

관련 활동이 제시될 때, 교사나 학생들이 알아차

리고 관련 활동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명

시적 제시와 암묵적 제시로 구분하였다. [그림 

IV-2]는 

×을 ×과 


×으로 나누어 계

산하는 과정을 묻는 문제로 명백히 분배법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명시적 제시에 해당한다. 반

면 [그림 IV-3]은 ×을 구하도록 요구하지만,

분배법칙을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암

묵적 제시에 해당한다.

[그림 IV-2] 명시적 제시의 보기 

(교육부, 2015d, 수학익힘책 5-1, p. 105)

[그림 IV-3] 암묵적 제시의 보기 

(교육부, 2013a, 수학 2-2, p. 57)

표현의 양상(III) 기준은 교과서에 분배법칙이 

제시될 때 이용되는 표현 유형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교과서 표현 양식은 보통 식, 그림, 말,

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배법칙과 관련된 

사례를 수집한 결과 말로 표현된 경우는 대부분 

‘~이야기해 보시오’와 ‘~비교해 보시오’로 구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과서 표

현 양식을 크게 식(O), 그림(P), 비교(C), 이야기

(T), 표(Ta) 등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두 가지 양식이 중복된 경우는 그림/식(PO), 이

야기/식(TO), 비교/식(CO), 그림/이야기(PT), 비교/

이야기(CT) 등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세 

가지 양식이 중복된 경우는 그림/비교/이야기

(PCT)로 구분하였다([그림 IV-4]).

[그림 IV-4] 그림/비교/이야기(PCT)로 분류된 사례

(교육부, 2013a, 수학 2-2, p. 49)

분배법칙의 다양성(IV) 기준은 좌분배, 우분배,

분해, 합성 등 분배법칙의 여러 가지 측면이 교

과서에 고루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

한 것이며, 내용의 연결성(V) 기준은 분배법칙이 

자연수에서 소수, 분수로 확장되어 갈 때 새로운 

지식이 이전 지식과 연결되도록 하는 장치가 교

과서에 구현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이상

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IV-1>과 같다.

2. 분석결과

가. 지도시기와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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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수학교과서 및 익힘책 1학년부터 6

학년까지 총 24권을 분석한 결과, 분배법칙은 4

학년 2학기를 빼고, 2학년 2학기부터 5학년 2학

기까지 총 6개 학기에 걸쳐 다루어지고 있다.

<표 IV-2>에 의하면, 분배법칙이 제시되는 정도

는 학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주로 2학년과 

3학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86%), 4

학년 이후부터는 그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며, 학

년 상승에 따른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분배

법칙의 어려움이나 분수와 소수에서의 적용 가

능성을 생각한다면, 분배법칙을 저학년에서 집중

적으로 다루다가 오히려 고학년에서 다루지 않

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는 중국과 일본 

교과서와도 비교되는 점이다.

교과서와 익힘책에서 분배법칙을 다루는 정도

는 교과서가 65%(152개), 익힘책이 35%(81개)로 

나타났으나, 고학년의 경우는 교과서와 익힘책의 

비중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와 

익힘책의 비중을 논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교과서에서 부실하게 다루면서 익힘

책에서 강조하여 다루는 것은 바람직한 집필방

향은 아닐 것이다.

나. 제시의 명확성

분배법칙 제시의 명확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우리나라 교과서와 익힘책은 대체

로 분배법칙을 암묵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체 233개의 사례 중 203개(87%)가 암묵

적 제시에 해당하며, 명시적 제시는 각 학기당 

3~12개로 그 수치가 매우 제한적이다.

분석 기준 분석 내용

I. 지도시기와 분량 분배법칙이 다루어지는 학년과 학기는 언제이며, 어느 정도로 제시되어 있는가?

II. 제시의 명확성

분배법칙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 명시적 제시(E) : 관련성이 명백해서, 분배법칙과 관련된 활동을 반드시 하도
록 되어 있는가?
․ 암묵적 제시(I) :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아, 교사나 학생이 분배법칙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

III. 표현의 양상

분배법칙을 제시할 때, 여러 가지 표현 양식 중 어느 것을 주로 채택하고 있는
가?
: 식(O), 그림(P), 비교(C), 이야기(T), 표(Ta), 그림/식(PO), 
 이야기/식(TO), 비교/식(CO), 그림/이야기(PT), 비교/이야기(CT),   그림/비교/이야기
(PCT)

IV. 분배법칙의 다양성
좌분배, 우분배, 분해, 합성 등 분배법칙의 여러 가지 측면이 고루 제시되어 있
는가?

V. 내용의 연결성
자연수, 분수, 소수 등으로 분배법칙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갈 때, 새로운 학습
내용과 이전 학습내용이 연결되도록 돕는 발문이나 내용이 제시되는가?

<표 IV-1> 분석 기준과 분석내용 

　 2-2 3-1 3-2 4-1 5-1 5-2 합계

교과서  72 24 37 5 10 4 152(65%)

익힘책 26 15 28 2 7 3 81(35%)

합계 98 39 65 7 17 7 233(100%)

<표 IV-2> 학년학기별 분배법칙 관련 사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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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제시의 비중을 교과서와 익힘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과서는 11.8(18/152)%, 익힘

책은 14.8(12/81)%로, 익힘책이 교과서 보다 좀 더

명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중국과 일본 교과서는 학년이 상승함에 따라 

문자 등을 사용하여 분배법칙을 상당히 명확하

게 지도하는 편이며, 중국교과서의 경우 4학년부

터 분배법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반면 우리

나라 교과서 및 익힘책은 학년 상승에 따른 변

화가 보이지 않는다. 제시의 명확성 정도는 학년

상승 보다는 수학주제 혹은 단원집필자에 영향

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4학년 1학기

는 곱셈과 나눗셈 단원으로 전체 사례에서 명시

적 제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0(0/7)%로 가장 낮은 

반면, 5학년 1학기는 분수의 곱셈 단원은 명시적 

제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70.5(12/17)%로 가장 높

았다. 그러나 이 두 학기 모두 사례수가 많지 않

은 만큼 수치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다. 표현의 양상

분배법칙 표현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우리나라 수학교과서 및 익힘책은 

식과 그림을 많이 이용하는 반면 비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33개의 

사례 중 식(69), 그림/식(58), 그림(39), 그림/이야

기(22) 순으로 많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 비교(1),

비교/식(2), 비교/이야기(2)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통계치를 통해 알 수 있는 세부적 사항은 다

　 학년학기

　표현유형   

2-2 3-1 3-2 4-1 5-1 5-2
합계　

교 익 교 익 교 익 교 익 교 익 교 익

식(O) 2 3 1 2 26 24 5 2 1 3 0 0 69
그림(P) 7 11 6 3 2 1 0 0 3 0 3 3 39
비교(C) 0 0 0 0 0 0 0 0 0 0 1 0 1
이야기(T) 1 0 0 0 2 0 0 0 4 1 0 0 8
표(Ta) 11 2 0 0 0 0 0 0 0 0 0 0 13
그림/식(PO) 31 9 2 9 2 3 0 0 0 2 0 0 58
이야기/식(TO) 0 0 8 0 5 0 0 0 0 0 0 0 13
비교/식(CO) 0 0 0 0 0 0 0 0 2 0 0 0 2
그림/이야기(PT) 15 1 4 1 0 0 0 0 0 1 0 0 22
비교/이야기(CT) 0 0 2 0 0 0 0 0 0 0 0 0 2
그림/비교/이야기(PCT) 5 0 1 0 0 0 0 0 0 0 0 0 6

72 26 24 15 37 28 5 2 10 7 4 3 233
98 39 65 7 17 7

<표 IV-4> 분배법칙 표현 양식

　

　

2-2 3-1 3-2 4-1 5-1 5-2
합계　

교 익 소계 교 익 소계 교 익 소계 교 익 소계 교 익 소계 교 익 소계

I 67 25 92 21 13 34 34 26 60 5 2 7 5 0 5 2 3 23 203(87%)

E 5 1 6 3 2 5 3 2 5 0 0 0 5 7 12 2 0 3 30(13%)

합계 72 26 98 24 15 39 37 28 65 5 2 7 10 7 17 4 3 26 233(100%)

<표 IV-3> 제시의 명확성 : 암묵적 제시(I) vs 명시적 제시(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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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교과서와 익힘책에서 분배법칙

을 지도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양식

은 식이다. 식과 관련된 분류기준은 O(69), PO(58),

TO(13), CO(2)인데, 이들의 수치를 합하면 142개

로 전체에서 약 60.9%에 해당한다. 식을 제시할 

때 병행하여 사용되는 표현으로는 그림이 가장 많

으며, 그 다음은 이야기, 비교 순이다. 분배법칙은 

곱셈과 덧셈에 관한 법칙이므로 식에 의존하는 것

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식의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 그림을 아울러 제시하는 것은 교

육적으로 의미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문제는 식

의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든지, 식과 

그림을 비교해 보게 하는 등 비교를 자극하는 발

문이 없다는 것이다. 식을 활용한 142개의 사례 

중 비교에 해당하는 것(CO)은 2개에 불과하다.

둘째, 분배법칙을 제시하는데 식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 양식은 그림이다. 그림과 관련된 

분류 기준은 P(39), PO(58), PT(22), PCT(6)인데, 이

들의 수치를 합하면 125개로 전체에서 약 53.6%

에 해당한다. 따라서 분배법칙에 해당하는 그림은 

그것이 비록 암묵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2, 3학년 

교과서와 익힘책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은 수직선, 모눈종이, 수모형 등이 

사용된다. 수직선은 한 자리 수의 곱에서의 분배

법칙을 설명할 때 사용되며([그림 IV-5]), 모눈종이

([그림 IV-6])와 수모형([그림 IV-1])은 여러 자리 

수의 곱셈에서의 분배법칙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그림 IV-5] 8×9 수직선 모델 

(교육부, 2013a, 수학 2-2, p. 57)

[그림 IV-6] 5×16 그림 모델

(교육부, 2014b, 수학3-2, p. 21)

그림과 병행하여 사용되는 표현으로는 식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이야기, 비교/이야기 순

이다. 즉 그림에서도 비교를 사용한 경우는 6개

로 많지 않았으나, 식의 경우에 비하면 높은 수

치이다.

셋째, 분배법칙을 제시하는 데 가장 적게 사용

된 표현은 비교이며, 다음은 표, 이야기 순이다.

비교와 관련된 분류기준은 C(1), CO(2), CT(2),

PCT(6)인데, 이들 수치를 합하면 전체에서 약 

4.7%에 해당한다. 다음은 표로 Ta(13)가 차지하

는 비중은 약 5.6%로 낮다. 반면 이야기는 T(8),

TO(13), PT(22), CT(2), PCT(6)를 합했을 때, 약 

21.9%가 나와 비교나 표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

록하였다. 표현 방법이 다양하므로 한 두 개의 

표현 양식이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

닐 수 있다. 그러나 분배법칙은 계산의 순서에 

관한 것으로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

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고, 계산 결과를 비

교해 보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분배법칙에

서 비교의 중요성은 Ding & Li(2010)의 연구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

면 중국 교과서는 [그림 IV-7]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게 하고, 이를 비교하게 하는 발

문이 많은 반면, 미국 교과서는 비교와 관련된 

발문이나 활동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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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7] 중국교과서의 분배법칙의 비교 맥락 

계산 (CO) (人民敎育出版社, 2013c, 6-상, p. 9)

우리나라 교과서와 익힘책에 제시된 비교는 

사례수만 적은 것이 아니고, 제시된 방식도 암묵

적이어서 학생들이 분배법칙을 알아차리기 힘들

게 되어 있다. [그림 IV-1], [그림 IV-4], [그림 

IV-8]은 이 연구에서 비교로 분류한 사례들이지

만, 세 가지 모두 말풍선 기법을 이용해 두 가지 

계산 방법만 소개하고 있을 뿐 계산 결과를 비

교하라는 지시가 없다. 예를 들어 3×4를 구하려

면, 3을 네 번 더하거나 3×2를 두 번 해서 더하

면 된다는 식이 우리 교과서의 방식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그림에 제시된 보기들이 비록 분배법

칙을 암시하고 있다 해도 분배법칙 그 자체 보

다는 여러 가지 곱셈 계산법 정도로 인식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 교과서는 3

을 네 번 더한 결과와 3×2를 두 번 해서 더한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지시하는 발문이 많다. 결

국 우리나라 교과서와 익힘책도 Ding & Li(2010)

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하다.

[그림 IV-8] 비교/이야기로 분류된 사례

(교육부, 2014a, 수학 3-1, p. 130)

넷째, 표현 양식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정도는 

학년 상승에 따라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으나, 고학년의 사례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경향

성을 논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총 11가지의 표현 양식을 설정하였

는데, 학년학기별로 사용된 표현 양식의 개수는 

2-2(7), 3-1(7), 3-2(5), 4-1(1), 5-1(6), 5-2(2)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건대 우리나라 교과서

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교육과정 중 2학년 2

학기 곱셈구구 단원에서 분배법칙을 가장 적극

적으로, 그리고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최지영, 방정숙(2011)

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라. 분배법칙의 다양성

분배법칙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은 곱셈 알

고리즘 이해를 촉진하는 매력적인 방법이다. 분

배법칙을 다룰 때 좌분배와 우분배, 합성과 분해

분석기준 좌분배 우분배 분해 합성 합계

사

례

수

3-1 0 3 3 0 6

5-1 3 5 8 2 18

합계 3 8 11 2 24

<표 IV-5> 분배법칙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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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을 고루 다룬다면 분배법칙 자체를 이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대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Ding & Li, 2010, p. 148). 분배법칙

을 이처럼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배법

칙이 식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런 요건을 충

족하는 3학년 곱셈 단원과 5학년 분수 곱셈 단

원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IV-5>

와 같다.

우리나라 교과서와 익힘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좌분배보다 우분배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루며, 좌분배는 특정 학년에서만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3학년 1학기에는 (두 자리 수)×(한 자

리 수)를 학습하게 되어 있는데, 곱셈 알고리즘

이 피승수인 두 자리 수를 십의 자리와 일의 자

리로 분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좌분배가 전

혀 다루어지지 않는다. 반면 5학년 1학기에는 

(대분수)×(자연수)는 우분배로, (자연수)×(대분수)

는 좌분배로 지도되고 있다. 이것은 대분수를 자

연수와 진분수로 분해해서 곱하는 알고리즘에 

기인한 것이다.

둘째, 교과서와 익힘책은 합성보다는 분해의 

관점으로 분배법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과

서에 제시된 곱셈 알고리즘이 주로 여러 자리 

수를 자리값에 따라 분해하거나 대분수를 자연

수와 분수로 분해하여 결과를 구하도록 되어 있

기 때문이다. 합성이 제시된 경우라 해도 

×


× □(5-1, 181쪽)와 같이 계산

과정이 생략된 채 최종 계산 결과만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분배법칙의 원리를 이해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마. 내용의 연결성

방정숙, 최지영 (2011)은 연산 법칙과 관련된 

활동이 교과서에 여러 학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과서는 

특정학년에서 일시적으로 제시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분배법칙과 관련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우리나라 교과서와 익힘

책에서 분배법칙은 2-3학년 시기에 암묵적이지

만 적극적으로 다루어지다가 4학년 시기에서 단

절된다. 5학년에서 다시 나오지만 그 양은 매우 

적으며, 6학년에서 다시 단절된다. 반면 일본이

나 중국 교과서는 2학년에서 구체적인 상황 맥

락으로 분배법칙이 다루어지다가 4학년에서는 

분배법칙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이후 학년에서도 

분배법칙이 분수와 소수 단원에서 꾸준히 활용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연수에서 도입된 분배법칙이 분수와 소수를 

대상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 중국이나 일

본 교과서는 이전 학습 내용을 상기시키는 발문

이나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학습 내용을 

이전학습 내용과 연결 지으려는 시도를 많이 한

다([그림 III-3], [그림 III-4], [그림 III-8]). 반면 

우리나라 교과서는 분수와 소수의 곱셈에서 분

배법칙이 활용될 때, 교육과정 상 분배법칙이 명

문화된 법칙이 아니므로 이를 상기시킬 방법이 

없다. 따라서 자연수, 분수, 소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를 일반화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주제로 지도할 수밖에 없는 점이 안타깝다. 예를 

들어 1.4×3과 같은 소수의 곱셈은 1.4를 1+0.4로 

고치고 자연수나 분수에서 사용했던 분배법칙을 

적용하면 쉽게 해결된다. 그러나 분배법칙을 언

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 IV-9]와 같이 그림모

델을 이용하여 분배법칙을 암시하는 방식을 택

하고 있다. 그림을 보면 소수 곱셈은 자연수 곱

셈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그림을 제시하는 것

만으로 어린 학습자들에게 유추를 기대하는 것

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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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9] 소수의 곱셈 

(교육부, 2015c, 5-2, p. 18)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분배법칙이 초등수준에서 체계적으

로 지도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 사례를 조사하고,

이것에 기반을 두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교

과서와 익힘책을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는 4학년 2학기를 제외하고, 2학년 2학기부터 5

학년 2학기까지 총 6개 학기에 걸쳐 분배법칙 

관련 내용을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6개 학기의 수학교과서 및 익힘

책 총 12권에서 분배법칙과 관련된 233개의 사

례를 선별하여 지도시기와 분량, 제시의 명확성,

표현의 양상, 분배법칙의 다양성, 내용의 연결성 

등 5가지 분석관점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분배법칙을 저학년에서 집중

적으로 다루다가, 고학년에서는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분배법칙을 자연수 범위

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분수와 소수 범위에서 

다루지 않는 경향과 유관하다. 즉 우리나라 교과

서와 익힘책은 자연수 곱셈 단원에서 분배법칙

을 집중적으로 다루다가, 고학년이 되어 분수와 

소수의 곱셈으로 수 범위가 확장되면 분배법칙

을 다루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중국과 일

본 교과서는 학년이 상승하고 수 범위가 확장되

어도 저학년에서 익힌 분배법칙을 동일한 포맷

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5, 6학년에서는 문자를 이용한 분배

법칙의 일반화를 제공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6학

년에서 분배법칙 사례를 한 건도 찾을 수 없다.

둘째, 우리나라는 분배법칙을 대체로 암묵적인 

방식으로 지도하고 있다. 전체 사례에서 87%가 

암묵적 제시로 분류되는데, 이것은 교육과정에 

분배법칙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영향이 클 것

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조사한 일본 교과서도 

교육과정에 분배법칙이 명문화되기 전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 개발자의 의도와 어느 정

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셋째, 우리나라는 분배법칙을 주로 식이나 그

림을 통해 제시하지만, 상이한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요구하는 비교활동이 매

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은 계산 순서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들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고 나서 그 결과를 비교해 보는 일은 매

우 중요하다. 우리 교과서에 ‘이야기해 보시오’

와 같은 포괄적 발문이 많은데, 분배법칙 지도를 

위해서는 ‘비교해 보시오’와 같은 구체적 발문 

비중을 높이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좌분배, 우분배, 분

해, 합성 등 분배법칙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

지만, 이들이 제시되는 빈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좌분배보다는 우분배가 많으며, 합성보다

는 분해 방향으로 분배법칙이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 초등학

교 교육과정에서 분배법칙이 효과적으로 지도되

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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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차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분배법칙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명문화하는 방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3장에서 

밝혔듯이, 중국과 일본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분배법칙이 명문화가 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수

학교과서에 매우 명확하고 비중 높게 분배법칙

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

년 교과서에 ‘분배법칙’이라는 수학용어를 사용

하기까지 한다. 비단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지 않

더라도, 최근 많은 국내연구자들이 우리나라의 

분배법칙 지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강흥규, 심선영, 2010; 변희현 2011;

최지영, 방정숙, 2011).

둘째, 분배법칙을 더욱 명시적인 형태로 지도

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분배법칙을 

교육과정에 명문화하든 그렇지 않든 교과서에 

담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분배법칙을 지금

과 같이 암묵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너무

나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것을 어느 

정도로 분명하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

은 계산 결과 비교를 조장하는 발문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 교과서는 분배법칙과 관련된 내용

이 제시될 때 주로 식이나 그림 표현을 이용하

고, ‘~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오.’와 같은 포괄적 

발문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만으로는 교

사와 학생이 분배법칙을 알아차리기 어려우므로 

식과 그림이 제시될 때 계산결과를 비교해 보도

록 요구하는 발문을 함께 제시하는 식으로 비교

발문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분배법칙의 적용을 자연수 범위에 국한

시키지 말고, 분수와 소수, 가능하면 백분율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

다. 우리나라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문자를 이

용한 분배법칙의 일반화가 소개된다. 따라서 초

등학교 고학년에서 관련활동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분배법칙은 

복잡한 분수와 소수 계산을 마법처럼 간편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수학의 

유용성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 가령 

9.7×3은 다소 복잡한 계산이지만, 9.7을 10-0.3으

로 고치고 분배법칙을 적용하면 비교적 쉽게 소

수 곱셈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분배법칙이 

덧셈에서 뺄셈으로 확장되는 경험과도 관련되므

로, 차후 분배법칙의 일반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교과서 문항 개발 시 분배법칙의 다양한 

모습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교과서에는 좌분배보다는 우분배가 많으며,

합성보다는 분해 방향으로 문제가 제시되는 경

향이 강하다.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문항 개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집필자가 무의식

적으로 자신에게 친숙한 형태의 문항을 만들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차후 교과서 

개발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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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of Korean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and Workbooks with Respect to Distributive

Principles

Kim, Mi Hwan (Graduate School,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Lee, Soo Eun (Graduate School,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im, Soo Mi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examined how the distributive

principles(DP) works in our elementary school

textbooks and work books to figure out th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the elementary

mathematics curriculum and textbooks. For this

purpose, Chinese and Japanese elementary

textbooks were reviewed and five criteria for the

analysis of Korean textbooks and workbooks were

prepared by the review. The analysis showed that

Korean textbooks and work books are inefficient to

handle DP in many way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DP should be codified

into the curriculum and explicitly dealt with in

elementary math textbooks.

* Key Words : 분배법칙(distributive principle),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 수학교과서(mathematics

textbooks), 일본 수학교과서(Japanese mathematics textbooks), 중국 수학교과서

(Chinese mathematics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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